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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법무관 6명이 제기한 불온도서 지정 및 군인사법 제

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무관들은 그 이유로 2명이 파면되는 등 상식

을 벗어난 중징계를 받았고, 이 사안은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에 관하여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국방부장관의 ‘불온도서’ 지정은 처음부터 저잣거리의 웃음거리가 될만큼

반시대적인 것이었다. 불온도서로 지정되었다는 서적 다수는 이미 많은 독자

의 사랑을 받은 책이었고, 일부 도서쇼핑몰은 재빨리 ‘불온도서’ 특별전을 여

는 상술을 보이기도 했었다. 이것은 국방부가 발전된 국민의 인식을 전혀 따

라잡지 못하고 군인들은 귀도 막고 입도 막고 오로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상관에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불온’이란 무슨 뜻인가. 사전에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군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개념을 정확히 잡을 길이 없는 개념을 군인복무규율에 넣

어두고 국방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온’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모든

군인이 그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겉치레를 하

더라도 결국 군인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헌재는 이를 순순

히 인정해준 것이다.

헌재는 ‘국가의 안보’는 군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위의 가치라

고 보았다. 이런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재판관들 중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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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에 가깝다. 국가의 안보가 국민의 책꽂이까지 통

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논리이다.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국민의 권리 제한을 당연시하는 논리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헌재가 ‘국가의 안보’에 편승한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재 역사에 길이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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